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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깨 기계화로 노동력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 키운다

- 수확 노동력 98% 절감…참깨 ‘하니올’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참깨 신품종 ‘하니올’ 기계화 

생산단지를 지난해 19㏊에서 올해 50.7㏊로 넓혔다. 파종부터 

수확까지 기계로 하면서 손이 많이 가던 참깨 농사의 부담이 

크게 줄었기 때문이다.

 ❍ ‘하니올’은 꼬투리가 익어도 종자가 잘 떨어지지 않아 콤

바인 수확이 가능하고 생육기간이 90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

은 품종으로, 농업기술원은 기계화로 일손을 덜고 재배 순서

를 바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보급을 늘리고 있다.

※ 재배 순서 개선: 월동채소(9∼4월) → 참깨(5∼8월) + 월동채소(9∼4월)

❑ 동부농업기술센터는 5월 기계 파종을 시작으로 8월 하순 일시 

수확을 위한 무인기 건조제 살포, 일손을 더는 콤바인 수확까

지 단계별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적용했다.

 ❍ 지난 5월과 9월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범포장

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계파종·

기계수확 시연회를 열어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.

❑ 그 결과 10a당 수확량은 63㎏으로 최근 5년 전국 평균(50.4㎏)

보다 25% 많았고, 기계수확으로 수확에 드는 일손을 기존 방

식보다 98% 줄였다.

※ 최근 5년 전국 참깨 평균 생산량(10a 기준): 50.4㎏(국가데이터처, 2021∼202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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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확시간(10a 기준): 기존 32.6시간 → 기계 0.5시간

 ❍ 일손 부담이 큰 수확 작업을 기계로 대체해 참깨 재배 부담

을 크게 낮췄으며,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기간에 참깨를 재

배해 농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

점도 확인했다.

 ❍ 실증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“파종과 수확을 기계로 하니 부

담이 크게 줄었다”며 “수확이 빨라져 다음 작물을 재배하

는 데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❑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

보완하고 생산단지를 계속 넓힐 방침이다.

 ❍ 안정적인 콤바인 수확을 위해 참깨 꼬투리가 60% 가량 익었을 

때 건조제를 고르게 뿌리고, 이랑 재배로 어린 모가 물에 잠기

는 피해를 막는 등 현장 재배기술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 ❍ 2027년에는 생산단지를 100㏊까지 넓히고 월동채소와 참깨를 

이어 짓는 재배 방식을 정착시켜 국내산 참깨 생산 확대와 

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참깨 ‘하니올’ 기계화 생산단지를 

넓혀 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기

간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 기계

화 재배기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참깨가 제주의 새로운 소

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